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LED백라이트 LCD TV 주도권 경쟁
삼성․Sony 이어 LG전자도 제품 출시 … 부품 생산기업 기술개발 활발

LED(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를 채용한 LCD TV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Sony에 이어 LG전자가 6월 초 LED백라이트를 채용한 LCD TV를 출시했으며, Sharp도 하반기에 

첫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TV 생산기업간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ED백라이트를 채용한 LCD TV 라인업을 가장 많이 확보한 가운데 시장 공략

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6년 9월 유럽에 40인치 LED 백라이트 LCD TV를 출시했고, 2007년 6월 70인치, 10월 52인

치와 57인치 LED백라이트 LCD TV를 국내에 내놓았다.

특히, 해외에서는 2007년 70인치, 52인치, 57인치 뿐만 아니라 40인치, 46인치 LED백라이트 LCD TV를 출

시하는 등 풀라인업으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시도했다.

삼성전자가 2007년 출시한 LED 백라이트 LCD TV는 세계 최초로 카멜레온 LED백라이트 기술(Local 

Dimming)을 적용해 어두운 부분의 백라이트를 꺼줘 획기적인 명암비와 탁월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08년 하반기에는 40인치대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40인치에서 70인치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에 이어 Sony는 2008년 3월 70인치 LED백라이트 LCD TV를 출시했으며, LG전자는 6월 초에 47

인치 LED백라이트 LCD TV를 선보이며 주도권 경쟁에 가담했다.

특히, LG전자는 120Hz 라이브스캔 기술을 적용해 스포츠처럼 빠른 영상에서도 잔상을 없앴다. 1초에 120장

의 풀HD 영상을 전송하는 기술로 더욱 실감나는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

LG전자는 차별화한 기능과 디자인의 제품을 꾸준히 출시할 계획이다.

TV 생산기업 뿐만 아니라 LED백라이트 부품 생산기업들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2007년 5월 세계 최초로 LCD TV용 White LED백라이트를 출시한 데 이어 5월 말 가격 경쟁력

을 강화한 차세대 LED백라이트를 개발했다.

삼성전기는 밝기가 개선된 자체 LED칩을 사용하고 독자적인 형광체 기술을 적용해 필요한 LED 개수를 

35% 줄여 가격도 절반으로 낮추었다.

삼성전기는 6월부터 40인치 이상 대형 LCD TV 전 모델을 타겟으로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백라이트(Back Light Unit)는 LCD에서 광원역할을 하는 장치로 현재 CCFL(냉음극 형광램프)을 이용한 

BLU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LED 백라이트를 적용하면 CCFL BLU와 비교해 색재현성이 높고 응답속도가 빨라 동영상 잔상 문제가 해

결되며 명암비가 개선되는 등 LCD TV의 화질이 대폭 개선된다.

또 CCFL과 달리 유해물질(수은)이 없어 유럽의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수명과 소비전력 면에서도 월등하며 대형 사이즈 제작도 유리하다.

이에 따라 TV업계에서는 LED BLU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CCFL보다 비싼 가격이 상용화의 최

대 걸림돌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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